
동상이몽(同床異夢)

(혼외정사 1)

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병원을 찾은 한 부인은 먼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다니

던 직장에서 포상으로 받은 동남아 여행을 떠났다가 가이드를 하던 청년과 단 하룻밤의 정

사를 벌인 후 ‘양심의 소리’에 죽을 결심을 하게 됐다고 했다. 그녀는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

무작정 고속버스를 타고 이곳까지 왔다가 신경 정신과 간판을 보고 ‘고해 성사’를 하러 왔

었다. 



딴 남자와 정사를 벌이고 싶다는 강한 유혹으로 무척 고심하던 어떤 부인은 신경 정신과

에 다니면서 그런 잘못 된 욕망을 상담과 약물로 억제하고 있었다. 그녀에게는 언제나 “다

음 주에 병원에 안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”라는 강한 경고를 주고 있었다. 그러나 일이 그

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속도 모르는 남편이 “재수 없게 정신과를 왜 다니냐?”라며 못 나오

게 한 후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. 한 육 개월 만에 다시 병원에 온 그녀는 이미 두 사람의 

남자와 혼외정사를 갖고 있었으며 그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져서 ‘죽을 위기’를 맞고 있었다.


